
 

2025 년 3 월 11 일의 메시지 

 

‘동일본대지진은 한순간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파괴하고 형형색색의 세상을 회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4 년이 지난 후쿠시마는 조금씩 색을 되찾고 힘차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라마치 다이이치 중학교 스즈키 마히루 씨 ‘미래로의 편지’) 

 

2011 년 3 월. 동일본대지진의 거대한 지진과 해일, 그리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전대미문의 복합 재해는 14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흥을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민 여러분의 필사적인 노력과 국내외로부터의 

따뜻한 지원에 힘입어 후쿠시마의 희망 빛은 확실히 더 빛을 발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본현 출신 선수가 현민에게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준 파리 2024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14 년 전 

오늘 도미오카마치에서 재해를 입은 배드민턴 경기 혼합 복식의 와타나베 유타 선수와 이가라시 

아리사 선수가 고난과 갈등을 극복하고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을 획득하여 후쿠시마현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원전 사고 후 재생 가능 에너지를 함께 추진해 온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협정 체결로부터 

10 년 동안 만남을 통한 교류를 거듭하며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2 호기에서 핵연료 잔해의 시험적 반출. 

그 양은 0.7 그램. 880 톤에 이른다고 하는 핵연료 잔해 전체에서 생각하면 극히 소량이지만 14 년 동안 

알 수 없었던 원자로 내부의 실태를 해명하기 위한 귀중한 한 알입니다. 

 

한편, 아직도 피난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2 만 5 천여 명. 

고향으로 돌아와도 많은 이웃과 살았던 예전의 일상은 잃어버린 채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폐로 작업이나 제거 토양 등의 현 외 최종 처분을 위한 노력 등 원자력 재해 특유의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후쿠시마현은 과제와 극복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진 재해를 모르는 첫 

세대로서 지진 재해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의 목표를 향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라카와 다이니 중학교 요시다 소스케 씨 ‘미래로의 편지’) 

 

작년 11 월, 지진 재해와 원전 사고 발생으로부터 5,000 일이 지났습니다. 

지진 재해를 모르는 젊은 세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가운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해가야 합니다. 

후쿠시마 현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젊은 세대 여러분이 지진 재해 학습이나 현지 방문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분들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자기 일로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가 바로 미래의 

희망입니다. 

 



 

‘지금의 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미래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와시로 중학교 엔도 미사키 씨 ‘미래로의 편지’) 

 

지진 재해와 원전 사고를 경험한 우리는 지금의 이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나 안전 신화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이웃과 더불어 착실하게 걸어 나가며 하나하나 실현해 온 것도. 

 

지난해 10 월, 후쿠시마현 출신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니시다 도시유키 씨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후쿠시마 부흥의 발자취를 전하는 ‘동일본대지진∙원자력재해전승관’의 입구에서는 니시다 씨의 

부드럽고 따뜻한 후쿠시마 사투리의 내레이션이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향 후쿠시마의 부흥을 걱정하여 지진 재해 직후 심각한 뜬소문에 의한 피해에 시달리는 

후쿠시마의 농산물을 볼이 미어지도록 입에 넣고 ‘후쿠시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다 

“아름다운 후쿠시마”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니시다 씨의 바람을 가슴에 새기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후쿠시마현은 내년에 탄생 150 주년이라는 기념적인 해를 맞이합니다. 

선인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과감한 도전을 계속하여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왔기에 지금의 후쿠시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도 언젠가 후세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선배들이 노력한 역사 위에 우리의 지금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니시다 씨가 생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웃는 얼굴로 가득한 후쿠시마현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 아래 현민 여러분과 후쿠시마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과 함께 우리의 미래 지도에 색을 

입혀가면서 밝고 풍요로운 후쿠시마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 년 3 월 11 일 

                              

후쿠시마현 지사 우치보리 마사오 

 


